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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송도~여의도, 송도~잠실 M버스 운행중단은 

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이 없습니다.

□ 송도~여의도, 송도~잠실 M버스 노선의 운송사업자였던 이삼화관광은 

상시근로자가 80명 규모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될 

예정이며,

*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
또는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

ㅇ이삼화관광은 수요 부족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인해 동 M버스 

노선에 대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SBS, 4.16) >

ㅇ 주 52시간 부담 인천~서울 광역버스 운행 중단 속출(한국경제)

- 천지교통, 노선 반납…송도~서울 M버스는 오늘 폐쇄

ㅇ 'M버스' 운행 중단도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고요?

- 송도~여의도․잠실 M버스 노선 폐선 원인 ‘주 52시간 근무제 도입’으로

알려졌으나, 적자 누적으로 폐선 결정한 것으로 주 52시간과 무관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김종복 사무관 (☎ 044-201-5067), 

 박미희 주무관((☎ 044-201-5066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